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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의 경험와 교훈】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오늘 7 월 호우피해 이후 첫 의회인 9 월 정례 시의회가 끝나고 약 91 억 

2 천만엔의 피해 관련 추가 경정예산(피해자 생활 재건 지원 38 억 

5 천만엔, 공공시설 등의 복구 약 52 억 6 천만엔)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호우피해는 오카야마시에서 처음으로 호우특별경보가 발령되어 

하천의 범람과 내수에 의한 침수, 산사태 등이 시내 각지에서 발생 하는 

등 헤세이에 들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가 적은 곳으로 알려졌던 오카야마에서 일어난 호우피해의 대처로 

시 직원이 열심히해 주었다고 생각되는 한편 피해 대처에 익숙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피난 정보의 전달과 대피소의 운영 등 

대처가 충분했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 자신이 내각부의 방재담당이었던 경험을 살리고자 재해발생 직후 

부터 전두지휘를 하기위해 전체 상을 파악한 후 몇번이고 피해지를 돌며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고 움직였습니다만 시의회나 몇 분의 

시민분들은「피해발생하고 수일간 시장 얼굴을 못 봤다」「시장은 

피해자의 마음의 지주가 되어야 한다」 등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좀더 빠른 시기에 적극적으로 저의 움직임이나 

메세지를 언론등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태풍 다발과 집중 호우 발생 등 적지만 지구 온난화 영향이 있음을 

생각해야 하는 지금, 향후 이번 같은 피해가 다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시의 피해 대처에 관해 여러가지 지적이 있어, 

개선점은 신속히 개선하고 청내의 위원회도 빨리 발족시켜 과제 정리와 

피해대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연도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며 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지 위해 외부 지식인 분들의 의견을 받는 등의 계획도 

세워 이번 경험을 좋은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